
5) 1:20-33

-첫 번째 지혜의 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

①이 본문은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가 분주한 거리와
광장에서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

-지혜는 연설하는 인간(격)으로 등장

a.지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찾아와서 지혜를 찾는다고 해도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의 하소연을 들은 체도 하지 않음



b.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비웃음을
행한다(26절)          

-미련한 자는 어려운 방법으로 지혜를 배운다는 것

-즉 불행을 통해 고통을 겪은 후에야 지혜의 가치를 알게 됨

-but 때는 늦었고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됨(28절)

c.세익스피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스스로 청한 고난이 그들의 선생이 된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33절)



②이 본문은 지혜의 첫 번째 연설

-지혜의 두 번째 연설은 8장에 등장
-서로 동일한 구조 소유

<차이점>

a.8장의 연설: 친절, 따뜻한 지혜의 모습을 찬양
(긍정을 통한 지혜의 강조)

b.1장의 연설: 냉정, 무정, 엄격한 지혜의 모습을 서술
(부정을 통한 지혜의 강조)



<1장 본문에서의 지혜>

1)조언을 거절한 人間을 멀리하고 그들의 도움을 거절

2)마치 예언자들의 선포와 같이 지혜의 태도는 엄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야웨에게 부르짖어도 야웨는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태도

⇒본문의 지혜설교는 예언자 선포의 어조를 띠고 있으며
예언적인 설교의 형식을 취함

지혜의 조언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6)본문 주석

<20~21절>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혜의 공적인 성격을 강조

→지혜의 활동은 조그마한 집단,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곳과 관련된다는 것임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강조점> 

-지혜는 개인, 개인의 운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 사회, 집단의 운명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강조

-”지혜의 공공성”을 말한다.

-그래서 20절의 지혜는 tAmk>x' (여성복수형)을 사용

참조)9:1; 24:7; 시 49:4



<지혜의 공적인 기능>이 강조되기 위해 5곳의 장소가 제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공적인 장소

(1)길거리
(2)광장: 느 8:1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으며,

말씀(율법)을 듣는 장소
(3)길머리(모퉁이)
(4)성문어귀(입구): 전통적으로 재판, 고소 등이 진행된 장소

(욥 29:7; 룻 4:14)→ 고대근동 도시들의 군집장소
(5)성안

-5장소는 시골이 아니라 규모가 큰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예루살렘 - 여러 개의 길 소유(렘 5:1)
브엘세바 - 12m높이의 성문이 20여 개가 있음



예루살렘 똥문









다메섹문





통곡의 벽 광장



므깃도





하솔









브엘세바







라기스





텔아라드



<21절>

-시끄러운(훤화하는)

hm'h' :시끌시끌하다, 떠들다, 소란하다”(왕상 1:41; 사 22:2)

-시끄러운 길목: 소란한 무리들이 모인 시끄러운 장소



<22~23절>

a.지혜의 질책의 말

-언제까지(yt;m'-d[;)라는 의문사로 시작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문장 처음에 위치(왕상 18:21)하며,
직접화법을 이끈다.

22)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b.질책의 대상은 22절에서 세 부류가 소개

(1)어리석은 자(~yIt'P.) - 경험 없는 단순한 사람
(2)거만한 자(~ycile) - 조롱꾼, 수다쟁이
(3)미련한 자(~yliysik.) -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

-잠언에 등장하는 ‘바보’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
나발(lb'n' 17:7,21; 30:22) – 더 멍청한 바보

c.”지식을 미워하다”

-지식(t[:d:)는 여기서 종교적 규례, 하나님의 법을 의미
-호세아서에서는 모세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



<23절>

a.예언자적인 단어의 등장

1)돌이키다(bWv)
-희망적인 선언,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단어(H.W.Wolff)

2)나의 영(yxiWr)
-대사사, 9+7세기 예언자들의 활동의 원천(사 44:3)

b.본문의 강조점

-’돌이킴’과 ‘영’의 결합을 시도
-’지혜’와 ‘야웨종교’의 결합이 시도



<24~27절>

a.지혜가 내뱉는 일종의 위협의 말

-마치 예언자들의 위협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처럼 들린다.

24)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
는 자가 없었고 25)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b.23절과 24절의 연결은 부자연스러움

-왜냐하면 23절은 희망의 선언이었는데, 24절에서 곧바로
위협의 선언이 등장하기 때문

-즉, 20-23절의 친절한 지혜의 부름에서 갑자기 저주의 선언으로 전환

-학자들은 두 절 사이의 단절(시간적인 경과)을 전제

지혜의 노력(활동)은 예언자들의 선포의 활동처럼 허무함, 절망

c.“손을 폈으나(24절)” -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태도, 모습

d.“멸시하다(25절)” -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e.26-27절의 교차배열법: 지혜를 무시한 사람들의 재앙, 불행을 강조

26절 너희의 재앙 - 내가 웃음

내가 비웃음 - 너희의 두려움

27절 임함 (광풍같이) - 너희의 두려움

너희의 재앙(폭풍같이) - 이르고



f.“광풍같이 + 폭풍같이”(27절) → 두 가지 차원을 강조

1)재앙의 갑작스러움
2)재앙의 심도가 강함

⇒27절은 점층법이 아니라 평행법

:광풍, 폭풍이 가져온 재난은 동일

g.”근심과 슬픔”(27절) - 언어유희

-hq'Wcw> hr'c' (동일음 반복을 통해 청중의 귀에 각인)



<28~31절>

a.결어부분으로 넘어가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음

28절: 구원의 기회는 지나갔고, 지혜는 매정하게 사람들을 무시할 것임
29-30절: 지혜가 매정하게 변화된 이유: “야웨경외”를 하지 않음
31절: 지혜의 인과응보

28)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9)대저 너
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31)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b.”그때에(28절)”

-28절 처음에 등장하는데 깨달음이 너무 늦었음을
말하고 있는 부사

-28절: 예언자의 선포를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나타냄

→<너무 늦은 돌이킴은 효과가 없다>

사 1:15; 59:2; 렘 11:11; 미 3:4

“너희의 돌이킴을 듣지 아니하겠다”



c.29-30절의 4개의 동사의 의미

1)미워하다(an'f')
2)즐거워하지 않다(rx:b' aOl)            ⇒동일한 의미로 사용
3)받지 않다(hb'a' aOl)
4)업신여기다(#a]n')

-이 단어들의 반복의 의미: 인간이 행동, 결정의 주체

→지혜, 교훈, 말씀, 책망을 받지 않은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즉 인간의 불행의 이유, 원인은 인간의 행동, 생각에 달려있다
(인과응보의 법칙) 

→인간이 선택의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다.

☞지혜(하나님 경외, 믿음)는 인간에게 올바른 결정, 적시의 결정을
하도록 도와줌



<32~33절>

a.결론부분

-지혜로운 자만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but 어리석은 자 + 미련한 자는 스스로가 만든 운명
의 함정에 빠지게 됨

32)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b.어리석은 자의 퇴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32절)

(1)퇴보(hb'Wvm).)

-지혜와 교훈을 외면하고 떠나감

-구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됨

(2)안일(hw'l.v;)

-경솔한 안정, 편함 ⇒ 거짓된 안정



<총 결론>
a.잠언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

-현자들은 죽음을 현실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잠언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탄식하지 않는다.

-“누구나 죽는다”는 우주적 명제에 한숨을 쉬지 않는다.

-무덤 이후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며, 현재적 축복(건강, 많은 친구, 
장수, 多자녀, 넉넉한 재산)이 중요

b.고대인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음

(1)축복받은 人生: 편안한 죽음, 수명이 다 된 죽음
(2)축복받지 못한 人生: 요절, 사고사, 객사, 자살, 재난사


